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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심리학자인 머피 박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안색은 어두웠고 몹시 불행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머피 박사에게 푸념을 늘어 놓았습니다. 

“나는 왜 이다지도 불행한 여자일까요?  매일 집에서 요리하고  빨래하며  집안 청소를 하고 다리미질을 해야 하고 아이들과 남편의 시중을 들어야 하며 나 자신의 낙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나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


머피 박사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주었습니다. “요리, 빨래, 다지미질, 아이들을 돌보는 일, 및 남편을 시중 들어 주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건강 때문이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여성이 당신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녀는 그럴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할 것입니다.” 머피 박사의 조언을 실천에 옮긴 수주 후에 그녀는 머피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해야 할 아내와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가사를 돌보니  가족들도 나에게 고마워하더군요.” 수주 전에 불평불만이었던 가사가  보람을 느끼는  당연한 역할이라고 깨달으니 매일이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선택입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과 자기가 처한 처지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행복하기로 결심을 하면 불행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경계선은 개개인 스스로가 마음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우리 각자의 태도와 마음씨입니다. 여덟 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거의 자기 만큼 큰 남자 아이하나를 업고 힘 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어른이 그 여자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그렇게 큰 아이를 업고 걷자면 힘들겠구나. “ 그 말을 듣고 그 여자아이는 끙끙 대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제 동생이에요.” 그렇지요. 그 아이만한 큰 돌멩이를 등에 없고 걸어간다면 무거웠겠지요. 그러나 업고 가는 아이가 사랑하는 동생일 때에는 누나로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요일을 싫어합니다. 따분하고 힘드는 일을 해야 하는 일주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서 월요일을 싫어하는 직원과 월요일을 좋아하는 직원 중 누가 승진도 하고 임금도 더 올려 받게 될까요?  이 대답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맡은 임무를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일할 태도를 가지면 월요일이  즐거울 것입니다. 맡은 임무가  부담스러우면 월요일이 따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가족들과 학생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은 부담이 아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끝
